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4. 25.(화)

한국해양진흥공사, 첫 외화채권 발행 성공
-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물류시설 확보 등 국적선사 지원 확대에 활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4월 24일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첫 미 달러화 표시 외화채권을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선박도입 시 자금조달 후 장기간에 걸쳐 운임

등으로 상환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사용통화가 달라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대형선사보다도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공사는 그간 업계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해 왔다 . 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

아시아의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례(2022. 12., 2023. 4.)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두 번째 설명회에는 해수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공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공사는 이번에 확보한 외화자금으로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물류시설

확보 등 선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국적선사의 외화 투자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외화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해운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운산업의

불황이 예상되어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화채권 발행과 같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해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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